
2026년 8월

BNK금융지주 IR부 배상

안녕하십니까.

항상 BNK금융그룹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 및 시장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IR Letter에서는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의 주요 내용과 하반기 경영 방향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인 실적은

개선되었습니다. 상반기 그룹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은 4,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에는 지난해 2분기 강남디지털타워 매각 이익(544억원)

기저효과와 올해 2분기 여의도금융타워 지분 추가 매입에 따른 회계상 정산 손실(44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5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그룹의 본업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일회성 요인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사 경영실적 발표

자료(PPT) 4페이지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BNK강남코어오피스펀드(BNK디지털타워) 매각에 따른 일회성 청산

이익(544억원)이 기저효과로 반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BNK여의도코어오피스펀드

(BNK금융타워)의 외부 지분(75%)을 매입하여 당사가 100%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정산 손실(440억원)이 금융 비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연결 펀드의 외부 지분을

매입가격(원가법)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당사가 외부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시세를 반영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회계상 일시적 손실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당사는 BNK금융타워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100% 확보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매각 이익은 모두 당그룹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질적 성장과 건전성 개선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자 이익과

수수료이익이 증가하였고, 충당금 감소를 바탕으로 경상적인 이익 체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비은행 계열사도 실적이 개선되며 그룹 실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우량 자산 위주로

성장을 추진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자산의 질적 성장을 강화하여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상적인 이익 체력 개선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주당 15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반기 매입한 약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는 8월 중 전략

소각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고배당 기업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배당 규모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할 예정이며, 하반기 자사주 매입규모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감안하여 3분기 실적 발표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고도화(Value-up 2.0)를 준비하고 있으며, 3분기 실적발표 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기업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BNK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IR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